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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

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며, 조사대상자의 특

성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MZ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통

해 집단 간 차이,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MZ세대 안에서도 연

령대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

적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올바른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

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20대부터 올바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이르게 재무지식을 쌓고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

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MZ세대의 폭이

넓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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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Z세대(1982년~1996년)는 20대부터 40대 초반을 아우르는 집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MZ

세대를 대표하는 연령층은 20~30대이다(이경희, 2023, p. 30). 이들은 대체로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재무자원을 활용 및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Perrin, A., 2015, p. 57).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된 재무행동 패턴이 향후에 안

정적인 경제생활 및 재정적 복지 실현의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관련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달리 실제 MZ세대는 학자금 대출 부담, 재무자원의 부족, 취업난, 

대학교육비 부담, 미래에 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김아름·양혜

경, 2016, p. 85).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이나 관리행동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재무지식도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2020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실

시한 “2020년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

났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80%가 OECD 금

융행위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 p. 5). 이는 단

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TIAA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

이해력이 성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18~27세 집단의 금융 이해력이 낮

다고 하였다(Yakoboski, P. J. et al., 2018, p. 20).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의 재무지식이 부족하며, 향후 이들의 경제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재무스트레스나 재무지식의 경우 MZ세대의 향후 재무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긍정적 재무

관리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MZ

세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재무지식이나 재무스트레스, 재

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무적 자기효능감까지 변수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 그들의 재

무적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

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의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

가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 및 역할을 차지하는 MZ세대의 재무특성 및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재무지식이나 재무관리행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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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무관리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MZ세대

MZ세대라는 용어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Z세대(Generation Z)를 포괄하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는 대략 2000

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들은 사회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

만의 기준을 중시하며, 명확한 소신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MZ세

대는 기존 세대와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신인류’로 지칭되기도 한다(권호순, 2020, p. 

15).

MZ세대의 주요 특성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박민진 등, 2021, p. 131). 첫째, MZ세대

는 디지털 기술이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시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이를 통한 정보 접근과 커뮤니

케이션에 익숙하다. 둘째, MZ세대는 다양한 문화적, 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이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이 세대는 환경 문제, 인권, 성 평등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통해 소비 패턴이나 생활 습관, 직업 선택 등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MZ세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만,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른 독특한 재무 지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

색과 소비가 활발하며,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보다는 핀테크 서비스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이

런 특성은 그들이 반드시 재무에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보

고서에서는 이 세대의 재무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지영, 2023; 변혜원·손지영, 2021; 배희재, 2023).

특히, 이 세대는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학자금 부담,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Yakoboski, P. J. et al., 2018, p. 11). 따라서 기존 세대보다는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하거나 투자에 신중한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 관리 능력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편, MZ세대는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투자 패턴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박민진

등, 2021, p. 129).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정보를 주로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 얻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지식의 부족을 보여준다. 즉, MZ세대의 재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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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세대의 특성과 현재까지의 사회경제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기술에 익

숙하고 다양한 금융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만, 그로 인한 정보의 파편화와 빠른 소비 문

화는 체계적인 재무 지식과 계획에는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이 세대의 재무 교육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MZ세대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이며, 디지털 기반의 재무, 금융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의 즐거움

을 추구하는 소비에 집중하며 미래를 위한 금융투자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김가영, 2019, p. 222).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재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2. 재무지식

일반적으로 재무지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칭하는 ‘금융이해력’을 의미한다. ‘금융이해력

(Financial Quotient)’이란 지수를 나타내는 Quotient의 이해 수준으로 사용한 금융감독원의 청

소년 대상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정의된 개념이다(이지혜·주소현, 2013, 

p. 62). 이전에는 대체로 Financial literacy로 사용해 금융관련 분야 및 문제에 대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일반적으로 개인

의 일상적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및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금융선택에 관한 결과 및 책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청

할 수 있는 능력인 금융 책임성(Financial Responsibility)을 포함해 금융이해력의 3가지 세부구

성 요소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영균, 2011, p. 17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지식’은 금융이

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지식 및 이해력 수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관련 분야

에서 지식 생산의 기준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

2.3. 재무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경제적인 용어를 융합한 재무스트레스라는 용어에 관하여 강숙자

(2012)는 경제생활의 변화로 야기된 긴장 및 고통, 위험에 관한 개인이 지각한 곤란정도 및

반응이라고 보았다(서경현·오경희, 2010, p. 640). 더불어 Voydanoff(1984)에서는 재무스트레스

가 경제적 스트레스 혹은 경제적 압박감에서 발생한 긴장감 등의 의미를 내포한 용어라고 보

았다(Voydanoff, P., 1984, p. 277). 재무스트레스와 함께 쓰이는 유사한 용어로 경제적 스트레

스, 재정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crises) 등이 있다. 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스트레

스의 정의에서 경제적 자원이라는 매개체가 큰 영향 요인으로 반응하는 심리적인 동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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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즉, 한 개인 및 가계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긴장, 불안감, 불

만족스러움 등의 감정이 동요하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

은 불안감 및 불만족스러움은 경제생활 내에서 자의 및 타의에 의하여 개인 및 가계가 생각

한 이상적 생활 및 현실과의 괴리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스트레스 상태는 상대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이므로 재무 스트레스 역시 실제 경제적 자원의 고갈이나 궁핍 등으로 곤란한 상

황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 즉, 재무스트레스란 재무를 관리하

는 주체인 ‘나’가 어떤 재무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

태로 정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여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4. 재무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임수현·김상훈, 

2018, p. 67),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개인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신

념이며,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정의한다(이영광·지은구, 2017, 

p. 24).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위의 결과에 관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뢰하는 수준을 나

타내는 자부심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제나 동기유발의 욕구와도 차이가 있다(이필수 등, 

2015, p. 119). 여기서 결과 기대감 및 효능 기대감을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그에 따

르는 결과를 수반함을 인지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의구심이 생겨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이

다. 장미선·이정연(2003)은 경제 수준이 높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청

소년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장미선·이정연, 2003, p. 

440).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져 우울의 수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스트레스 상황을 잘 해결할 것이

라는 신념이 강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개인은 일을

함에 있어서 깊은 몰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속된 형태의

노력을 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잘못 및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어려

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기 조절 능력을 처한 상황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Bandura, A., 1986, p. 363).

Grabowski(2006)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 성취를 위한 지각된 능력으로 정의했

다(Grabowski, S. J., 2006, p. 92). 이와 같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자원, 자신감, 선택으로 표현한다(Weaver, T. L et al., 2009, p. 5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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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재무적 목표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자원, 선택, 자신감, 능력에 대

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념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5.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기춘 등(2009)은 재무관리행동

을 현재 혹은 미래의 소득 자산 증대 및 보전을 통해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재

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한 후 평가 및 점검하는 것과 연

관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이기춘 등, 2009, p. 112). 정순희(2003)는 재무관리란 재무목

표 달성을 넘어 궁극적으로 재정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 및

행동계획의 설정을 통해 실행, 평가, 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았다(정순희, 2003, 

p. 48).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재무관리행동을 현대 혹은 미래의 재무자원, 소득, 

자산을 보전 및 증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재무목표를 달

성하는 전 과정에 걸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관리행동을

MZ세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무적 행동이나 상황, 금융경험과 보유경험 등을 총칭하는 의

미로 정의하며, 이러한 재무행동에 관한 MZ세대들의 성실성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직업 유무, 소득, 투자 여부에 따른 재무

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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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먼저 MZ세대는 개인별 특성 및 성향의 차이가 크다. 장수민·반영환(2022)은 MZ세대의 성

별, 연령, 소득에 따라 금융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진유 등(2022)은 금

융서비스 전환사용의도가 MZ세대의 성별, 소득, 투자경험 및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권재홍(2023)은 MZ세대가 주택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성별, 소득, 

연령, 투자경험에 따라서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MZ세대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동 차이가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MZ 세대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소득, 투자 경험)에 따른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MZ세대의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

향관계에 관하여 손지연·박주영(2018)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지식과 재

무관리행동이 정(+)의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지혜·주소현(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권세훈·반주일(2021)은 금융지식이 결국 금융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김아

름·양혜경(2016)은 사회초년생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재무적 자아효능감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자아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미(2008), 김경렬 등

(201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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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2. MZ세대의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아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MZ세대의 재무적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박혜영(2020)은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와 행동

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경아·이경렬(2015)은 수용자의 개념과 태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박수경(2023)은 혁신행동과

행동의도 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를 통해 자아효능감이 행동의도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3. MZ세대의 재무적 자아효능감은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와 재무관리행동 간에 매

개효과가 존재하는가?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Z세대(1982년~1996년)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기기입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눈덩이 표

집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SNS와 메신저, E-mail 등을 활용하여 배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통하여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였으

며, 전체 수집 자료인 491부 중 4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변수로 선정하였

으며, 이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3.1. 재무지식

본 연구에서의 재무지식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지식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12

개의 재무지식을 제시하고, O/X퀴즈 형태로 각 문항에 관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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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그리고 최종 점수를 합산해 조사대상자의 재무지식 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문항은 김정현·최현자(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관리역향 척도 중 재무지식 역량 척

도인 4번~15번까지의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3.2.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의 주요 재무 관리자가 부채, 자산, 지출, 소득과 관련하여 재무의사결

정을 내리는 경우에 경험하는 고통, 긴장감, 압박감 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국내

외에서 재무스트레스를 특정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계선자·유을용, 2002; 김성숙, 2015; 신

효연·홍은실, 2013; 유을용, 2002; Prawitz, 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와 유사하

게 부채, 자산, 지출, 소득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한 유을용(2002)의 척도를 이용해 재무스트레

스를 측정하였다(유을용, 2002). 유을용(2002)은 가계관리자의 재정 스트레스에 연관된 직접적

인 재정 문제는 대부분 고용, 물가, 부채, 지출, 소득 등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유을

용 2002). 또한, 유을용(2002)과 신효연(2013)은 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심리적 평가에 중점을 두기 위해 가계 외부의 경제지표인 고용이나 물

가 등의 요소를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을용(2002)의 부채 스트레스

4문항, 소득 스트레스 5문항, 자산 스트레스 5문항, 지출 스트레스 7문항 등 총 21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MZ세대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3.3.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재무 맥

락에서 스스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또는 재무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 및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신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관련하여 이필수 등(2015)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Lown(201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Lown(2011)이 개발한 척도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기반으로 재무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6문항으로 이

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필수 등(2015)이 번안한 Lown(2011)의 척도를 활용하여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3.3.4.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 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재무관리행동의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김정현, 최

현자(2011)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0개의 재무관리 문항을 구성하였고, 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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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험 및 지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문항에 관해 1-5점으로 측정한 평균값을 조사대

상자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라 표현하였다.

3.3.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서 선정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도구 문항수 신뢰도 계수

재무지식 12 .890

재무스트레스 21 .885

재무적 자기효능감 6 .900

재무관리행동 10 .856

<표 1>에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800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응답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Ⅳ.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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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48.1%)과 여성(51.9%)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48.3%)가 가장 많

았다. 직업은 없음(34.0%)보다 있음(66.0%)이 더 많았으며, 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9.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여부는 경험 있음(57.9%)이 경험 없음(42.1%)에 비

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 특

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특성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15 48.1

여성 232 51.9

연령대

20대 169 37.8

30대 216 48.3

40대 62 13.9

직업 유무
없음(학생 포함) 152 34.0

있음 295 66.0

소득(월 평균)

200만원 미만 105 23.5

200만원-300만원 177 39.6

300만원-400만원 126 28.2

400만원 이상 39 8.7

투자 여부
경험 없음 188 42.1

경험 있음 259 57.9

4.2. 조사대상자에 따른 차이분석

4.2.1 재무지식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유무, 소득, 투자여부 모두 재무지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재무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256, 

p<.001).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0대의 재무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694, p<.001).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집단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재무지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t=5.069, p<.001), 투자여부 역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52, p<.05). 평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이 많

을수록 재무지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무지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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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업이 있는 집단, 소득은 높을수록 투자 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확

인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지식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7.56 1.56

6.256 .000
여성 9.15 1.09

연령

20대 6.29 .998

5.694 .00030대 10.23 1.69

40대 8.54 1.88

직업

유무

없음(학생) 7.02 2.06
5.069 .000

있음 9.68 1.55

소득

200만원 미만 6.59 1.01

5.611 .000
200만원-300만원 7.02 1.89

300만원-400만원 9.15 2.06

400만원 이상 10.63 1.25

투자여부
경험 없음 7.99 1.00

3.152 .041
경험 있음 8.71 1.26

p<.001, p<.05

4.2.2. 재무스트레스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설결과 연

령, 직업 유무, 투자여부에서 재무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2.561, p<.05). 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재무스트레스가 높았고

(t=3.956, p<.01), 투자여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548, p<.01).

이를 통해 재무 스트레스는 성별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은 높을수록 직업

은 없는 경우에,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점으로

투자경험이 오히려 재무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결과인데, 이는 투자로 인해 손해본 경험이 있

는 경우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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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75 .859

1.056 .256
여성 3.81 .956

연령

20대 3.62 1.02

2.516 .02930대 3.75 .885

40대 3.96 .945

직업유무
없음(학생) 3.88 .809

3.956 .004
있음 3.68 1.15

소득

200만원 미만 3.74 .806

1.250 .226
200만원-300만원 3.75 .947

300만원-400만원 3.77 .993

400만원 이상 3.81 .891

투자여부
경험 없음 3.70 1.09

3.548 .009
경험 있음 3.86 .893

p<.001, p<.05

4.2.3. 재무적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유무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값

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0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직업 유무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상

대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 즉 재무적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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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89 .895

4.009 .000
여성 3.67 .775

연령

20대 3.91 .988

3.890 .00030대 3.70 .906

40대 3.69 1.022

직업유무
없음(학생) 3.77 .845

.896 .569
있음 3.80 .963

소득

200만원 미만 3.73 1.05

1.001 .352
200만원-300만원 3.76 .758

300만원-400만원 3.71 .994

400만원 이상 3.80 .849

투자여부
경험 없음 3.75 .883

1.567 .301
경험 있음 3.81 .945

p<.001, p<.05

4.2.4. 재무관리행동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직업 유무, 소득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은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의 재무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관리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집단의

재무관리행동이 더 높았고, 소득 역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재무관리 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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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차이분석 

독립변수 m sd t/F p

성별
남성 3.81 .888

.586 .394
여성 3.85 .795

연령

20대 3.69 .944

2.695 .02830대 3.86 .905

40대 3.95 .875

직업유무
없음(학생) 3.75 .779

4.558 .000
있음 3.83 .906

소득

200만원 미만 3.71 1.02

3.589 .000
200만원-300만원 3.75 .698

300만원-400만원 3.87 .974

400만원 이상 3.97 .849

투자여부
경험 없음 3.80 1.09

.885 .254
경험 있음 3.86 1.25

p<.001, p<.05

4.3. 변수 간의 영향관계

4.3.1.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의 영향관계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가 각각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먼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을

50.1%( =.501)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Durbin Watsons는 1.950으로 2에 근접하므로 회귀모

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F값은 405.236(p=.000)의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회귀선

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선성 통계량은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고, 공

차 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562, 

p<.001). 또한,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스트레스가 재

무관리행동을 45.5%( =.455)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Durbin Watsons는 1.915로 2에 근접하

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F값은 325.662(p=.000)의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선성 통계량은 VIF 값이 1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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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공차 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

다.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t=3.562, p<.001). 또한,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무스트레스

의 4개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출, 자

산, 부채, 소득 스트레스가 높으면 재무관리행동에 더 신경을 쓰게 되므로 재무관리행동이 높

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7> 재무지식, 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공차 VIF

재무관리

행동

(상수) .169 .009 2.557 .001

재무지식 .116 .157 .115 3.562 .000 .809 1.237

 =.501, adj. =.496, F=405.236(p=.000), Durbin Watson=1.95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공차 VIF

재무관리

행동

(상수) 2.225 .250 8.552 .000

지출 .526 .026 .504 6.431 .000 .976 1.024

자산 .066 .014 .060 4.459 .000 .825 1.212

소득 .337 .154 .195 3.190 .000 .175 2.056

부채 .295 .152 .145 2.896 .005 .202 3.225

 =.455, adj. =.451, F=325.662(p=.000), Durbin Watson=1.915

p<.001, p<.01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MZ세대는 재무지식이 재무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Z세대가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 행동이 개선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재무지식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금융 제품과 서비스, 투자

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위험과 수익 사

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재무지식이 높으면 더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세

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도 향상된다.

또한, 재무지식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 패턴, 가치관, 그리고 장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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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재무지식이 높은 MZ세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생활 수준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지식이 높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재무지식

은 결정적인 시점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선택들이

누적되어 더 나은 재무 상태를 만들어간다. 따라서, MZ세대에게 재무지식은 그들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이런 이유로 재무교

육과 지식의 증진은 MZ세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4.3.2.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재무지식,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에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효과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표준화된 베타값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먼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재무적 가지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먼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재무지식이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재무지식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재무지식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모두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의 표준화된 베타 값이

.254,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57로 나타나 2단계가 더 크므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부

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먼저 재무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

에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재무스트레스가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재무적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재무적 자기효능

감 모두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의 표준화된 베타

값이 .289,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값이 .365로 나타나 2단계가 더 크므로 재무적 자기효능감

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70 / 산업경제연구 제37권 제1호(통권 171호)

<표 8>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F
B 표준오차 

재무

지식

1 재무지식 재무관리행동 .116 .157 .115 3.562 .501 405.236

2 재무지식 자기효능감 .329 .043 .357 7.616 .526 426.566

3
재무지식

재무관리행동
.234 .029 .254 7.982

.539 458.027
자기효능감 .512 .023 .701 22.072

재무

스트

레스

1 재무스트레스재무관리행동 .133 .061 .108 2.159 .455 325.662

2 재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329 .042 .365 7.823 .496 339.458

3
재무스트레스

재무관리행동
.260 .028 .289 9.383

.506 359.562
자기효능감 .517 .022 .707 22.966

p<.001, p<.05

먼저 MZ세대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재무에 대

한 지식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누적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더

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이 높다면, 개인은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또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

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

과적으로 상황을 극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지식과 재무관리 행동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MZ세대가 더 나은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재무 교육과 실질적인 재무 관리 능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MZ세대의 경우, 다양한 재무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무관리 행동이 보수적이거

나 무분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절약이나 무리한 투자와 같은 불균형한 재무 행동

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이런 상황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재무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MZ세대는 정보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재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기효능감에 크게 좌우된다. 재무적 자기효능

감이 높으면, 재무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냉정하게 판단하여 재무관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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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Z세대에게 재무 교육과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더 나

은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고, 재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Ⅴ. 결론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스트레스,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

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재무관리행동을 위한 영향요인을 살펴

볼 수 있었다. M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및 생활 방식, 문화적 요

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 세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MZ세대

는 소비를 우선시하는 세대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MZ세대 안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무

관리행동이나 재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올바른 경제적 부

를 축적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20대부터 올바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MZ세대가 이르게 재무지식을 쌓고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Z세대의 재무관리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재무지식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들이 재무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가정, 학교, 그 외 사회적 프로그램 등의 개발

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재무지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재무지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는 지자체나 정부적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Z세대는 재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재무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하여 MZ세대는 재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재

무관리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Z세

대에게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들의 재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정책, 관련 금융 상품 등이 출시되면 오히려 긍정

적인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MZ세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MZ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세대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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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도 나타났으므로, 이들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회(금융상품 및 정책 등)를 제공함으로써 MZ세대의 올바른 재무관리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MZ세

대의 폭이 넓고 M세대와 Z세대는 인식, 사고, 태도, 행동 등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재무와 관련해서도 M세대보

다는 Z세대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유승완, 2022)가 나타난만큼 향후에는

각 세대별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지식이

나 재무관리행동이 성별 및 직업에 의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박주영, 유소

이, 2013)에 따라 성별, 직업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

지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행동의

경우 개인의 성격(내향적, 외향적)이 투자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재은, 김장현, 2010)

를 통해 성격별 영향력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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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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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of Generation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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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s study analyzes how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self-efficacy affect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mong the MZ generation, and identifies differences in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stress,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further identifies the influence relationships among them.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MZ gener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 influence of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ithin the MZ generation,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financial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higher at younger a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Zs need proper education and 

management from their 20s, when financial self-efficacy is high, in order to accumulate economic 

wealth and engage in prope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measures to reduce financial stress and improve financial self-efficacy are needed to 

help Gen MZ build financial knowledge and engage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t an early 

ag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results that reflect the 

current social phenomenon because it collected actual data on the MZ generation and analyzed them 

based on the contents. However, due to the wide range of Generation MZ,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analyze them separately by generation.

Keywords Gen MZ,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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